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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정유·석유화학 수출현장방문
- 현대오일뱅크·현대케미칼 방문을 통한 생산·수출 리스크 점검
- 비축유종 다양화 및 비축유 신속 대여 등 업계 애로 해소노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박성택 1차관은 12.5.(목) 오후, 충남 서산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을 방문하여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11월 석유제품(37억 달러, △18.7%)･석유화학(36억 달러, △5.6%) 수출은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 유가(두바이유, $/b, 전년비) : ’24.10월 74.9(△16.5%) → 11월 72.6(△13.1)
   * 국제석유제품가격은 유가 즉시반영, 석유화학 수출단가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

  특히, HD현대오일뱅크의 경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로 인해 제품 운반선 
5척과 원유도입선 3척의 입항이 지연되면서 수출·생산에 일부 차질이 발생
하였으며, 같은 항만을 이용하는 HD현대케미칼의 경우에도 5척의 제품운반선 
선적 지연이 11월 수출 감소로 연결되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수출 선적 및 생산 현장을 점검하면서, “우리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이 유가에 연동되는 제품가격 하락, 
기상악화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석유제품·석유화학 업계가 수출에 매진하여 
수출물량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24.1~11월 수출물량 증가율(중량 기준) : 석유제품 +4.9%, 석유화학 +7.5%

  이어서 “정부는 금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생산·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유사별 사용유종을 고려하여 비축유 유종을 기존 중질유 
중심에서 경질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 필요시 비축유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비축유 대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석유화학업계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석화 생산현장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료비 절감·산단 내 
기업 간 협력 강화·고부가 스페셜티 분야로의 사업재편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총괄> 수출입과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042)

담당 부서 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220)

석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성치운 (044-203-5225)


